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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탄 有感 

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을 앞에 놓고 모두들 펜 일인지 마음 속에 

어수선한 연말 기분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같다.. 

해마다 크리스머스를 맞이하면 으레 무슨 운동이 전개되기 마 

련인데 금년 크리스머스에도 우리 사회 안에서 어느 누가 새로운 

구호를 내걸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. 

성탄이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카아드를 보내고 연하장을 보내는 

일마져도 사치하다고 꾸지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. 하지만 오 

늘날 같이 삭막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일년에 한 번쯤 카아드를 주고 

받는 일쯤은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. 

우리가 문제 삼아야할 것은 이러한 카아드를 보내기 보담도오히 

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웃과의 공동 유대 의식을 같이 가지는가 

하 ^ 것이다. 웬 일인자 우리 주변에서〈이웃〉이라는 개념이 날로 

사라져 가고 있는 것만 같다. 

옛날의 친구들을 만나도 서로가 너무 바쁜 탓인지 건성 인사를 

주고받고 난 뒤 허둥 지둥 해어져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. 

한번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이웃이 누구인가?를 찾는 일을 

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다. 아니 그 보다 나의 이웃을 찾기에 앞서 

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. 내가 누구의 

이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기 

어려운 것이다. 

결국 이웃이란 일방 통행이 아니라, 서로 주고 받는 쌍방 통행의 

관계일 것이다. 그런데 옛날에는 내 집 옆에 사는 사람이나 내 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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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에 있는 동료들, 친구들이 내 이웃인 것으로 알아 왔다. 그러 

나 요즘에는 교통 순경，차장, 우편 배달, 운전수, 전화 교환수, 

전기 희사 수리공 이러한 사람들도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

다. 숨어서. 남의 눈에 뜨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생활, 공적언 생 

활을 뒷받침해 주는 분들이 참된 이웃이 아닐까? 

새벽 일찌기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，길가의 낙엽을 정리하는 인 

부들，누구의 위 로 한 마디 듣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공적인 일에 

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 마디를 보내 주는 

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? 

성탄절과 새해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인사를 치투어야 할 일도 많 

기는 하지만 어느 조그마한 교회든지 기관에서 삭막한 성탄에 분주 

하게 지내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를 찾아내는 일을 시작해야만 할 

것이다. 

크리스머스 카아드，연하장을 주고 받는 일도 우리 인간 관계를 

윤택하게 해 주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새로운 

이웃을 찾는 일이 이번 성탄에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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